
강원산지 특보구역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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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상청에서는 2004년 7월부터 방재 기상업무 강화를 목적으로 특보구역과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운영하고 있

다. 한편, 기상관측장비 설치 시 외적 요인(부지사용허가, 지자체 부지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지역별 기상•기후 특성을 대표

하는 관측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연곡, 간성, 하조대는 해발고도가 낮고 해안과 인접해 있음에도 읍•면•동 단위

의 행정구역에 따라 강원산지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지역별 기후특성 및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수의 시•군을 포함하여 강원북부·중부·남부산지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특보구역 분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강원산지 특보구역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내외 특보운영 사례와 특보운영 이력조사를 바탕

으로 지점별 기후특성과 위험기상(호우, 대설) 발생빈도를 분석하였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관측지점별 연평균기온과 

연강수량 분포를 살펴보면,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연평균기온은 낮아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해발고도와 연강수량 사이

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강원영동의 연평균기온은 높게, 연강수량은 많게 나타났으나 강원영서의 연평균기온은 낮게, 

연강수량은 적게 나타나며 상반된 기후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기후특성 구분은 강원북부산지에서 뚜렷하였고 강원중·남부산

지로 갈수록 혼재되어 나타났다. 특보기준에 따른 위험기상(호우, 대설)은 동풍 유입 시 많이 발생하였고, 강우량 및 적설도 많

았다. 특히 경보 수준은 조침령, 삽당령, 진부령처럼 해발고도가 높고 시•군 경계에 위치한 지점들과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발

생하였다. 따라서 같은 특보구역 내에서도 기압계 배치, 지형적 특성, 해발고도 등에 따라 위험기상 발생 편차가 지역별로 크

게 나타나므로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특보구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기상학적 특성의 유사성을 그룹화하여 최적

의 군집을 찾아보았다. 해발고도 및 위험기상 발생빈도의 2가지 변수로 계층 군집화(Ward법)와 분할 군집화(K-means)를 이

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4개의 군집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강원산지 특보구역 운영방안

을 마련한다면 비상근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 해소와 체감만족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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